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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선 전 조직실장의 감옥에서 온 서신] 박근혜를 위해 제 방 깨끗이
치워 놓았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 배태선 전 조직실장의 서신

박근혜 퇴진! 감옥 안 민심도 똑같습니다.

최순실이 몇 걸음 옆방에 있고 박근혜를 위해 제 방 깨끗이 치워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배태선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구속 후 가장 흥분되고 드라마틱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조차도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
들어준 박근혜와 그의 잔당들이 고마울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신문과 TV뉴스를 통해 바깥 사정을 듣고 있습니다. 막혔던 둑이 터지듯 ‘박근혜 물러나라’ 외치는 민중의 성난 함성이 이곳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지지율이 한자리 수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 이 정권에 완전히 등 돌린 민심은 여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깥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생
생한 현장인 이곳 분위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10.25. 저녁 7시 뉴스가 시발이었습니다(욕 아님). 박근혜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뭘 어쨌다는데 제가 알
아들은 건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거였습니다. 박근혜는 거의 정신줄을 놓은 듯이 보였습니다. 작년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는
물러나라” 외치다 구속된 입장에서 저는 무지막지하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랄 것도 없이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러다 나온 저의 첫
마디는 “뭐 저래 미친년이 다 있노”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여사에서 저와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최순실은 나쁜년, 박근혜는 미친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최순실이 며칠 전에 제가 있는 사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는 독방에서 몇 걸음 안 떨어진 방입니다.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저는 지
금 거리 상으로 비선실세의 최측근인 셈입니다. ㅎㅎ
 
박근혜는 지금도 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 가능성은 영 없어 보입니다. 인적 쇄신이니 내각개편이니 하지만 다 정
신나간 짓입니다. 바깥에서도 그렇겠지만 여기서도 “국정중단,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니 걱정이나 해라. 물러가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민심은 참으
로 매섭고 명쾌합니다.

 
11.12. 민중총궐기가 코앞입니다. 작년 총궐기에서 우리들은 “박근혜퇴진”을 목이 타도록 외쳤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천만
국민이 함께 “박근혜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운 저항의 촛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더 힘을 내야겠지요. 최순실은 구속됐습니다만 박근혜는 남았습니다. 이참에 마저 보내주십시오. 언제든지 제 방을 비워줄 용의가 있습니
다. 그에 대비해 제 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16,17,18,19면에 실린 <박근혜정권 퇴진 공무원, 교사 시국선언>을 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41,992

명의 이름 모를 이름들이 뜨거운 활자로 살아 심장을 펄떡이게 했습니다.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 끈질기게 싸웁시다. 그것이 이
칠흙같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희망의 빛을 쏘아올리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사이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했네요. 음, 뭐랄까. 낯 부끄럽습니다. 1차에 비해 좀더 구체적일뿐 실제는 동정여
론에 기대 권력을 구걸하겠다는 노골적인 ‘앵벌이’로 보입니다. 보고 있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권력은 참으로 무상합니다. <전경련>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걸 보면 권력과 자본의 관계는 양아치들의 거래를 연상케 합니다. 한달 전만
하더라도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국감에서까지 강변했습니다. 청와대의 힘을 믿은거지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자
이제 와서 ‘정권이 내라는데 안줄 수 있나’며 말을 바꿉니다. 이것들은 건달만큼의 의리도 없습니다. 쉬운해고와 낮은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이 정권과 전경련의 뒷거래 목록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압니다. 한국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박근
혜와 검은 거래의 공범 재벌은 단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풀어가는 첫 순서입니다.

 
11.12. 민중총궐기 날 저도 운동화 끈 바짝 당겨매고 거리에 서고 싶습니다. 한상균위원장을 비롯해 구속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아쉽지만 여
러분들이 우리 몫까지 보태 외쳐주실거라 믿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릴 민중의 함성을 듣고 싶습니다.

“끝내자! 박근혜” “뒤집자! 재벌천국” “열어라! 평등세상”
 
2016.11.4. 배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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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일 넘게 성과퇴출제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동지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동지들의 파업이 정세를 뒤엎을 노동자 투쟁의
기폭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힘내라! 철도노조!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대합니다. 엣지있게!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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